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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한 한국과 대만의 학병소설을 분석대상으로 특히 

한국의 학병소설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이가형(1921~2001)의 《분노의 강》(1993)

과 대만의 특별지원병소설의 대표작인 천첸우(1922~2012)의 《獵女犯(여수사냥)》

(1976)을 대상으로 두 작가의 소설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가형의 《분노의 강》과 천첸우의 《獵女犯》은 두 작가가 태평양전쟁 당시 공통

적으로 일제 학병으로 전쟁에 강제로 징집되어 남방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후 자

신들의 실제 학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서 일제의 학병과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두 작가의 학병서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그

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는 타자로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가형의 《분노의 강》과 천첸우의 《獵女犯》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쟁에 

강제로 끌려온 식민지인이기도 하지만, 일본군에 소속되어 전쟁을 수행한 학병이 

일본병사로 변해가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모순적 위치에서 제국주의적 시각

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타자화 시키며 전쟁에 대한 생존자의 현재 의식을 드러내

며 학병과 일본군 위안부와의 관계성의 실체를 추적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이 일본병사라는 입장에서 가해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전쟁터에서 겪은 심

리적, 정신적 갈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식민지학병

과 일본군 위안부의 역설적 위치와 비극성을 보여주면서 현실에서 각각 어떤 방

식으로 극복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동시기 한국과 대만의 대표적인 학병 출신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소재 소설의 대

비적 고찰은 지역적 국내적 범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일한 경험에서 동아시아

적 보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